


















                                                   
1 本稿は、筆者の修士論文「ろう者の言語的権利をめぐる社会言語学的研究」（韓国テグ大学大
学院特殊教育学科、2003年度、朝鮮語）の第 2章を加筆修正したものである。 




あり、「口がきけない」「はなせない」という意味がある。英語でも “deaf and mute” と表現され













































































































































































3.2. 「wenfa shouyu（文法手語）」／「ムンポプ スファ（文法手話）」という呼称の問題 
 
5









































3.2. 「wenfa shouyu（文法手語）」／「ムンポプ スファ（文法手話）」という呼称の問題 
 
5

















































































































































































































































































































































NPO 法人バイリンガル・バイカルチュラルろう教育センター編 2011 『日本手話のしくみ』大修
館書店 
木村晴美（きむら・はるみ） 1998 「手話入門―はじめの一歩」『月刊言語』27(4)、34-43 
木村晴美 2007 『日本手話とろう文化』生活書院 
木村晴美 2011 『日本手話と日本語対応手話（手指日本語）―間にある深い谷』生活書院 
木村晴美／市田泰弘（いちだ・やすひろ） 1995 『はじめての手話』日本文芸社 
小林昌之（こばやし・まさゆき） 2002 「中国における手話研究」『手話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44、42-49 
斉藤道雄（さいとう・みちお） 1999 『もうひとつの手話』晶文社 
田上隆司（たがみ・たかし）／梅次開（メイ・ツーカイ）／鄭春恵（チョン・チュンヘ） 1991 「中
国・韓国・日本の手話研究」『特殊教育学研究』29(1)、47-52 
ミルロイ、ジェームズ／レズリー・ミルロイ 青木克憲訳 1988 『ことばの権力―規範主義と標準
語についての研究』南雲堂 
山口利勝（やまぐち・としかつ） 2003 『中途失聴者と難聴者の世界』一橋出版 
山本真弓（やまもと・まゆみ）編／臼井裕之（うすい・ひろゆき）／木村護郎（きむら・ごろう）クリ
ストフ 2004 『言語的近代を超えて』明石書店 
米内山明宏（よないやま・あきひろ） 2003 「手話にも方言がある」『月刊言語』32(8)、80-83 
 
・朝鮮語 
カン・ヂュヘ 2002 『改訂増補版 ろうあ者、彼は誰なのか？』ろうあ社会情報院 
キム・スングク 1999 『韓国手話研究』オソン出版社 
キム・テス 2008 「韓国手話と北韓ソンマル（手ことば）の語彙比較―「韓国手話辞典」と北韓
「ソンマル辞典」を中心に」ナサレット大学大学院修士論文 





チェ・サンベ／アン・ソンウ 2003 『韓国手語の理論』ソヒョンサ 














趙錫安（チャオ・ティーアン） 1999 『中国手語研究』華夏出版社 




본 연구는 한자권의 수화 호칭을 둘러싼 논쟁과 수화 규범화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수화에 대한 청인의 언어태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화는 언어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일본어 대응 수화"라는 표현과 "수지 일본어"라는 표현이
대립되고 있다. 농인은 음성언어에 대응 시킨 것은 수화라고 하기 보다는 수화
단어를 사용한 일본어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문법수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다른 표현이 적절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수화가 언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화"가 아니라
"수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논의도 있으며, 전문가 사이에서 용어가 이분되는
상황이다.
최근까지의 수화연구는 언어학적 접근이 부족하여, 청인이 중심이 되어 수화를
표준화한다거나 수화의 어원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화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요구된다. 청인이
농인의 앞에 서서 수화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